
“당장 싼 게 낫죠”…고정금리 뛰자 다시 고개 든 변동형 주담대 이데일리 https://zrr.kr/IqTZdD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와 변동형 주담대 금리 격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되며 신규 주담대 취급 건수 가운데 변동형 비중이 6개월 전 10%대에서 60%대로 급증

국내외 장기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뛰면서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영향

대기업 신용공여 1년새 13% 증가 서울경제 https://zrr.kr/e8Why2

4대 금융지주의 주요 대기업그룹 신용공여가 1년 새 약 13% 증가하며 증가폭은 한화그룹, 절대 규모는 삼성그룹이 가장 큰 모습

방산·조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권 자금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

ELS 트라우마 지운 은행권… 5대금융, 고위험 상품 대신 ‘종합자산관리’ 승부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edljY7

ELS 사태 이후 은행권 WM이 고난도·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세무·부동산·상속·가업승계 등을 총망라하는 '패밀리오피스'가 핵심 수익 모델로 안착

과거 ELS 판매로 단기적인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으나 대규모 원금 손실로 인한 불완전판매 논란과 천문학적인 배상 등 후폭풍을 겪은 것이 체질 개선의 결정적 분기점

금융계열사 통합영업 시대로… 고객정보 공유금지 풀린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6ijbSV

금융위는 은행·증권·카드·보험사 등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하면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와 정보공유가 가능

200조 성장펀드 집행 더딘데 … 부처별 유사펀드 홍수 매일경제 https://zrr.kr/fnpd2r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21개 프로젝트에 13조856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나 실제 집행된 실적은 2조8639억원(20%)에 불과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기능의 펀드와 기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습

단기사채 발행 46% 급감,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증권사 조달↓ 머니투데이 https://zrr.kr/nqMh9E

지난달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119조7749억원으로 전월 대비 103조2396억원(46.3%) 감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식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사의 단기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

생보사, 1~5월 사업비 11% 증가… 설계사 확보 막판 경쟁 조선비즈 https://zrr.kr/rfbrbi

올해 1~5월 생보사 22곳이 투입한 사업비는 11조977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9329억원)보다 11.7% 증가

’1200% 룰’ 도입으로 전속설계사와 수수료가 같아지면 GA가 우수 설계사를 영입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상반기 인력을 선점하기 위해 높은 정착 지원금을 내걸고 확보 경쟁

‘고령화 대응’ 나선 보험사들… 시니어 사업은 프리미엄 주거로 국민일보 https://zrr.kr/tDYY9k

보험사 간판을 단 고급 시니어 요양·주거시설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모습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실버타운 개발과 운영을 허가했지만 업계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의 변질 우려도 제기

"주식 찍어내 비트코인 산다"…美 스트라이브, 1110개 추가 매수 뉴시스 https://zrr.kr/9NSYwJ

미국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가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 1100개를 추가 매입

그러나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인해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은 5.5% 증가했지만 완전희석주식수 기준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1.4% 증가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80조 시대…코빗 등 거래소 수수료 무료에 '점유율' 착시 우려 매일신문 https://zrr.kr/D1McLt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80조원을 돌파

하지만 막대한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각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점유율이 급등락하며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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